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              눅 22:14~27
예수님은 인류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교제는 전염성과 거룩성이 있습니다. 그분과의 식탁교제는 변화로 가져오는 초대의 자리였습니다. 거룩함이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사람들을 더 나은 존재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날 식사 중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사 후에는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교회의 성찬식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누구보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배반했다는 사실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말합니다. 복음서는 그가 예수님 사역의 회계 담당자로서 자신이 관리해야 할 공금을 오히려 횡령한 도둑이라고 지적합니다. 그처럼 돈에 집착한 유다이었기에 대제사장을 찾아가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느냐?”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해서 은 30세겔(약 1000만원)을 받고 그날부터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보았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야의 모습을 끝내 찾지 못해 결국 예수님을 판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뒤바꿀 엄청난 메시아적 능력이 있으심에도 유대 땅에서 로마의 세력을 몰아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혁명의 비전도, 그 일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를 조직할 계획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려져, 사람들의 희롱과 능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 죽을 것이라는 나약한 이야기만 계속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겠지요. 결국 그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전체가 곧 제자들을 섬기는 봉사와 헌신의 사역이셨지요. 교회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의 바로 그 양이시기 때문입니다(요1:29).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희생의 사역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치려고 일부러 식사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과의 식탁교제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교제로, 이런 예수님을 우리들이 바르게 알고 믿고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